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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 사옥 후보지 선정 방통위 연루 의혹EBS ” 및

“방통위 전 직원 케이블 서 수뢰 의혹, TV ” 보도관련 입장

수 경향신문 김학인 매입 사옥 후보지 방통위 연루 의혹’12.1.4.( ) ‘ EBS ’

및 문화일보의 최시중의 측근 케이블 서 수억 수뢰 의혹 제하 보도‘ , TV ’

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사옥 후보지 선정은 이사회가 여러 가지 안을 자율적EBS EBS 으로

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.

o 이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추천 인 교원단체 추천 인을EBS 1 , 1

포함한 비상임이사 인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참여9 ,

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와 프로그램공급업자 간 채널 편성은 전적(SO) (PP)

으로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,

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.


